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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에 돈으로 살 수 없는 것들은 남아있어야 한다. 요즈음 시대에는 물질적인 것은 물론 비 물질적, 추상적인 것 마저 돈주고 사고 팔 수 있는 시대이다. 이러한 현상은 도덕적으로 잘못되었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좋은 것이라면 무엇이든 사고파는 세상에서 돈은 모든 차별과 불평등의 근원으로, 서민들의 근로의욕 상실 등을 유발해 사회의 안정을 위협한다. 그리고 뇌물이나 불법거래같은 행위로 평판을 깎아내린다. 실제 부정부패로 인한 개인, 사회, 더 나아가 국가적 손실까지 어마어마하다. 그리고 요즘의 시장은 도덕마저 밀어낸다. 대표적으로 벌금제도에 대해 사람들은 잘못을 한 행위에 대한 대가라고 느끼는 대신 그 값을 지불하고 정당하게 행할 수 있는 행위라고 생각한다. 결혼식 축사나 사과 등도 돈으로 살 수 있지만 그렇다면 그 의미가 퇴색된다.
   
   그러나 값 비싸다는 이유로 시장거래에서 반대되지 않는다. 재화 자체의 특성과 재화를 지배하는 규범에 초점을 맞추고 사람들은 시장을 이용한다. 그렇지만 여전히 불평등으로 인해 생겨난 불공정한 거래조건에 따른 재화의 거래에 대한 반대는 남아있으며, 이 문제는 공정한 거래조건 형성만으로는 해결되지 않는다.
  
   내가 태어나 자란 유치원생 초등학생 시절과 지금 시대를 비교해 생각해보아도 요즘 시장의 변화는 기술력의 발전과 더불어 매우 빠르게 느껴졌다. 그만큼 비도덕적 가치도 함께 크고 빠르게 성장해 온 것 같아 아쉬움이 많이 느껴진다. 세상에 아직 돈으로 살 수 없는 것들은 몇 몇 남아있지만 그 몇 가치들 마저 퇴색되지 않도록 세상과 사람들이 이전과는 다른 방향으로 변화, 발전하였으면 좋겠다
